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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This study aim s to iden 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dep ression of elderly w om en in  rural areas, by focusing on social

n etw ork an d sen se o f com m un ity. Th e q uestion n aires w ere  con ducted from  Ju ly to  Septem ber, 2016 b y face-to-face

in te rview s w ith  th e  e ld e rly  w o m en  u sin g  th e se n io r c itizen  cen ter in  ru ral areas. A s a  re su lt, 302 q u estio n n aire s 

w e re  co llecte d , an d  o f w h ich  292 case s w e re  u tilized  fo r th e fin al an alysis. Th e an alysis re vealed  th at so cio -d em o -

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netw ork, and com m unity conscious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The m ain

resu lts are  su m m arized  as fo llo w s. F irst, in  first m o d el, ag e , e d u catio n , su b jective  h ealth  statu s, an d  su b jective  eco -

n o m ic statu s w ere  fo u n d  to  affe ct d e p re ssio n . Seco n d , in  se co n d  m o d el, b y ad d in g  th e  so cia l n etw o rk , th e  ex-

planation pow er increased, and the social netw ork of friends/neighbors w ere proven to be an influence on depression.

Th ird , in  th ird  m o d el, exp lan atio n  p o w e r in cre ase d  w h en  sen se o f co m m u n ity w as ad d ed , an d  it w as p ro ven  th at 

sen se o f com m un ity had an  effect on  d ep ressio n. F in ally, w h en  th e socio -dem ograp h ic ch aracteristics and  th e social

n e tw o rk  w e re  co n tro lle d , th e  sen se o f co m m u n ity h ad  m o re  in flu e n ce o n  th e d e p re ssio n  th an  th e so cial n e tw o rk .

Ke y w o rd s: rural elderly wom en, depression, social network, sense of com m unity

주요어: 농촌 여성 노인, 우울,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의식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2039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교신저자(최정신) 전화: 063-238-2647 e-mail: spirit9515@korea.kr

1. 서 론

우리나라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인 가운데,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8%

를 차지하였고, 2060년에는 41.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

청, 2017). UN은 전체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이

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2016년 39.3%를 차지하

였으며, 2026년에는 49.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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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79세, 여성은 85.2세

로 여성이 남성보다 6.2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고령

자의 기대수명을 세분화해 보면 75세 이상 남성은 85.8세, 여성은 

88.7세, 85세 이상 남성은 88.6세, 여성은 92.1세까지 생존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통계청, 2015).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길기는 하지만, 고령자 층에서 여성과 남성 기대수명의 

차이가 큰 폭으로 커지는 것을 볼 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경우 여성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우울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

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여성 고령자의 경우 오래 살지만 저소득으

로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아 빈곤의 위험이 더 크고(OECD, 2015), 

노화,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증이 발생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기로 갈수록 사회적 관계망 손실로 인한 고립감 등으

로 우울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여성 노인에게 우울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노년기로 갈수록 진심으로 소통하는 질적인 인간관계가 줄

어들어 고독감을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오영은 & 이

정화, 2012), 사회적 관계망 크기는 노년기에 가장 작아지기 때문

에(Marsden, 1990) 협소한 비공식적 관계망에 의존하는 농촌 여성 

노인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빈곤,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의 문제들로 인해 나타나

는 상실감, 외로움, 고독감 때문에 노년기 우울증은 유병률이 높은 

정신적인 문제로 꼽힌다.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 중 남성보다는 여

성, 도시보다는 농촌 거주자, 소득계층이 하위인 경우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보건복지부, 2016), 농촌 여성 

노인은 우울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은 배우자와 사별 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노년기를 홀로 보내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망까지 

약화되어 남성 노인들보다 2배 이상의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오인근, 오영삼, & 김명일, 2009). 기대수명이 연

장되면서 노년기를 보내는 시기가 더욱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농

촌 여성 노인의 우울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울은 노년기 정서적 불안정의 주 원인으로써(Bergdahl, Allard, 

Lundman, & Gustafson, 2007), 다양한 분야에서 노년기 우울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노년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별, 

연령, 학력, 독거 여부,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요인

과 사회적 관계망, 사회활동 참여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지역사회

환경 변인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정은 & 이선혜, 

2012; 김윤희 & 조영태, 2008; 서인균 & 이연실, 2015; Gattino, 

De Piccoli, Fassio, & Rollero, 2013). 우울 영향 요인을 밝힘에 

있어 지역사회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와 같은 공동체의

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식과 

우울간의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지만 공동체

의식이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가 있다(Li, 

Sun, & He, 2011). 뿐만 아니라 고독감, 심리적 복지감,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행복,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김백수 & 이정화, 2013; 박미진, 2010; 이현경, 조성혜, 김정희, 

김윤경, & 추향임, 2014; 성희자 & 이강형, 2013; 오영은 & 이정

화, 2012; 장수지, 김수영, & 문경주, 2015; 최예나 & 김이수, 2015; 

Dalton, Elias, & Wonderman, 2007; Gattino, De Piccoli, Fassio, 

& Rollero, 2013; McMillan & Chavis, 1986; Pretty, Bishop, Fisher, 

& Sonn, 2007). 즉, 공동체의식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해 볼 수 있어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 변인과 우울의 관계를 밝힌 연

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 관계망과 더불어서 공동체의식을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가 가족 등

의 친밀한 층, 친구, 친척 등의 중간 층, 공동체와 같은 외부 층으

로 확장된다는 점(Lin, Ye, & Ensel, 1999),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나타나는 의식이라는 점

(최문형 & 정문기, 2015)을 볼 때, 사회적 관계망과 더불어 공동

체의식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농촌 여

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둘째,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의식이 각각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주된 인적 구성

원인 여성 노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

여 우울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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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들 구조간의 특수한 연결형태(Mitchell, 

1969), 서로 간에 다양하고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 개인들의 집합(Lee, 1979)으로 정의된다. 또는 관계에 초점을 

두어 정의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적, 물

질적, 신체적 서비스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유

대관계(오인근, 오영삼, & 김명일, 2009),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

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

계(이미애, 2011),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관계 체계(윤정원 & 엄기욱, 2015)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속한 사람들과의 상호유대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윤정원 

& 엄기욱, 2015; 최은정, 1999; Bloom, 1990; House & Kahn, 1985). 

노년기는 사회적관계망이 좁아짐에 따라 사회적⋅심리적 고립을 

초래하는 생활 형태를 가지기 쉬운데(이묘숙, 2012), 사회적 접촉 

빈도(허준수 & 유수현, 2002), 배우자의 유무(고현남, 이삼순, & 

한희자, 2001)에 따라 건강상태와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망은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함철호 & 오혜연, 

2010) 특히 대인 관계가 축소되는 노년기에 사회적 연계의 끈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송인욱 & 원서진, 2013). 또한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도움

을 제공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장희선 & 김윤정, 2010), 

다양한 지지 속에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어(전병

주 & 최은영, 2014), 사회적 관계망은 노년기에 발현될 수 있는 

우울감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

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혹은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의미한

다(오영은 & 이정화, 2012).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공통된 의식

(오민아 & 조혜영, 2017), 지역성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공

유하는 집단 속에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집단 의식(신영선, 2012)을 뜻하기도 한다. 최문형 & 정문기(2015)

는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

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공동체의식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지역성, 개인과 사회

적 관계를 이루는 구성원,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의식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공간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

으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공동체의식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한 MacMillan & Chavis(1986)

은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로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고, 장수지, 김수영, 문경주(2015)와 최문

형 & 정문기(2015) 등은 이를 활용하였다. 김경준 & 김성수(1998)

는 MacMillan & Chavis(1986)의 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

하여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으

로 측정하였다. 예상권, 박희정, & 장희정(2011), 오영은 & 이정

화(2012), 조윤득 & 윤은경(2015)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 척

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임광명(2016)은 여기에서 충족

감을 제외한 소속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으로 측정하였고, 신

영선(2012)과 배은석 & 박해긍(2016)은 귀속성, 교류성, 애착성으

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구성원들이 얼마나 응집력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핵심

이며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반면

(Macmillan & Chavis, 1986), 부족하게 되면 심리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Kenyon & Carter, 2011)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다(Wilson & Baldassare, 1996). 더욱이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상호성에 기초하여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집단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식과 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전지훈 & 정문기, 2017). 또한 Peterson, Speer, 

& McMillan(2008)의 BSCS(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타당

도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척도가 우울과 같은 개인 

정서 관련 척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것을 볼 때 공동체

의식은 개인 정서 특히, 노인 정신건강 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는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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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변인과 우울의 관계

노년기는 인생의 최후 시기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 우울에 빠지기 쉽다(김순안, 2012). 노년기 우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박봉길, 2008),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기 때

문에 이 시기에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최성재 

& 장인협, 2002). 열악한 건강 및 경제 상태, 약화된 사회적 관계

망은 고독감이나 외로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우울을 증가시

키는 등 노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최

영, 2008). 

그 동안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는데, 영향 요인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종교 등), 신체적 변인(인지된 신체건강, 질병 

수 및 유무), 가족 변인(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가족지지 수준), 

경제적 변인(월수입, 주관적 경제 수준), 심리적 변인(삶 혹은 생

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적 변인(사회적지지, 지지망, 사회

활동참여)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동배 & 손의성, 2005). 

교육수준이 낮을수록(김형수, 2000; 박경순, 박영란, & 염유식, 

2015; 송인욱 & 원서진, 2013; 이미애, 2011; 조윤득 & 윤은경, 

2015; 최영, 2008; Townsend, Miller, & Guo, 2001), 건강상태가 나쁘

거나 나쁘다고 인지할수록(박경순, 박영란, & 염유식, 2015; 이미애, 

2011; 정영미, 2007; 조윤득 & 윤은경, 2015; 최영, 2008; 최정신 & 

최윤지, 2016), 경제상태가 나쁘거나 나쁘다고 인지할수록(강상경 

& 권태연, 2008; 이미애, 2011; 이선혜 & 고정은, 2009; 이평숙, 이영

미, 임지영, 황라일, & 박은영, 2004; 조윤득 & 윤은경, 2015; 최영, 

2008; 최정신 & 최윤지, 2016; Bread, Tracy, Valhov, & Galea, 2008; 

Murali & Oyebode, 2004),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을수록(송인욱 & 원서진, 2013; 조윤득 & 윤은경, 

2015; 허준수 & 유수현, 2002)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여(박경순, 

박영란, & 염유식, 2015; 송미령, 김은경, & 유수정, 2010; 최정신 & 

최윤지, 2016) 연령의 상관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시간

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우울수준의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는 횡단

적 연구방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미애, 2011).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이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가 많으나 차이가 

없거나 남성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 이외에도 독거일수록(고현남, 

이삼순, & 한희자, 2001; 이미애, 2011; 허준수 & 유수현, 2002)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 여성 노인은 이 요인들에 취약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주된 의견이다.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고령으로 

독거 비율이 높아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이보람 & 이정화, 2015) 

우울에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 관계망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사회적 관계망과 이들의 지지는 우울을 예방하

고 완화한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박재규 & 이

정림, 2010; 송인욱 & 원서진, 2013; 오인근, 오영삼, & 김명일, 

2009; 이미숙, 2010; 이승원, 김동배, & 이주연, 2008; Jeon & Dunkle, 

2009).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관계망은 그 

자체로서 심리적 안정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전병주, & 최은영, 2014).

특히나 여성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성

공적 노화수준이 증가하고 그 영향력은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이 높을수록 커지며(윤정원 & 엄기욱, 2015), 배우자 사별 

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이 더 

활성화되어 우울감이 완화된다고 한다(민주홍 & 최정희, 2015).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비공식적인 관계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동체의식 역시 우울 등과 같은 개인 정서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한다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농촌 지역에서 

노인자살률이 낮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다른 특성은 주민들끼리의 유대감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

한다(최선미 & 홍준형, 2017). 또한, 소외와 고립으로 우울⋅불안

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우울⋅불안감을 누그러트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주민으로서의 

의식을 공고하게 한다(조윤득 & 윤은경, 2015). 자살생각을 완화

하는 효과가 있고(이보람 & 이정화, 2015),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

시키며(김백수 & 이정화, 2013), 사회참여와 사회적 안녕감 사이

에서 촉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수지, 김수

영, & 문경주, 2015).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구성원들과 활발

한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인 공동체의식은 농촌 여성 

노인 우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촌 여성 노인

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이웃(친구), 친족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농촌 사회 공동체에서 장기간 거주

하였기에(장수지, 김수영, & 문경주, 2015), 이들과의 유대감이 어

떻게 형성되었느냐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농촌 여성 노인이 마을 배제 경험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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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결과(이정화, 2015)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은 개인의 정

서문제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오민

아 & 조혜영, 2017), 공동체 의식은 우울과 상호 연관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농촌 여성 노인은 

마을 공간에서 혈연, 지연을 근간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온 공

동체인 농촌에서 그들과 높은 응집력을 바탕으로 수십년 이상 

거주해온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체 구성원은 농촌 여성에게 중

요한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관계에

서 형성되는 정서적인 유대감인 공동체의식이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농촌 거주 여성 노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노인을 표

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8개 시⋅군의 농촌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노인을 임의표집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연구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에 응한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조사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대

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노인이라는 특성상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사원들이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을 받아 적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총 302명을 조사하였고, 설문조사 도중 응

답을 거부한 3명을 제외한 299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정규

성 검정을 거쳐 292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 도구

주관적 건강 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1개 문항,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본인이 인지하는 경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1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 상태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측정은 구조적 영역과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

되는데, 구조적 영역은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서 주로 접촉 빈도, 크기 등으로 측정하고, 기능적 영역은 

질적인 측면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는

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측정한다(박영란, 박경

순 & 정은화, 2014; 오인근, 오영삼, & 김명일, 2009; 전병주 & 

최은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크기를 채택하였으며,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 자주 연락하는 이웃(친구) 수를 측

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은 Macmillan & Chavis(1986)의 SCI(Sense of 

Community Index)를 토대로 재구성한 김경준 & 김성수(199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예상권, 박희정, & 장희정(2011), 오영은 & 

이정화(2012)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

적 친밀감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각각 2문항씩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은 구성 요소에 대한 총

합으로 판단하였으며(오영은 & 이정화, 2012; 이보람 & 이정화, 

2015; 정선기, 송두범, & 임현정, 2015),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 결과 하

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8개 문항의 총합을 공동체의식으로 산출

하였다.

우울은 Sheikh & Yesavage(1986)이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우울 척도 중 하나인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을 예, 아니오로 측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인 5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환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0~15점의 점수로 분포하게 된

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보통 6점 

미만을 정상, 6점 이상을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박

현석 등, 2006), 본 연구 응답자의 우울 수준은 평균 4.1점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는 

8.16으로 나타났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으

로 밝혀져 온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이 농촌 여성 노인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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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
(77.7세)

75세 미만 87 29.8
독거유무

독거 126 43.2

75~80세 미만 81 27.7 비독거 166 56.8

80~85세 미만 84 28.8
기초연급 수급여부

그렇다 223 76.4

85세 이상 40 13.7 아니다 79 23.6

거주지

강원도 60 20.5

개
인
적
만
족
도

주관적
건강상태
(2.9점)

대단히 나쁜편 67 22.9

경기도 59 20.2 조금 나쁜편 68 23.3

충청도 57 19.5 보통 22 7.5

경상도 80 27.4 대체로 건강한편 109 37.3

전라도 36 12.3 매우 건강한편 26 8.9

마을 
거주기간

20년 미만 35 12.0

주관적
경제상태
(3.5점)

매우 불만족 3 1.0

20년~40년 미만 21 7.2 불만족 50 17.1

40년~60년 미만 117 40.1 보통 41 14.0

60~80년 미만 102 34.9 만족 185 63.4

80년 이상 17 5.8 매우 만족 13 4.5

자녀수
(4.3명)

없음 4 1.4

학력

무학 167 57.2

1~3명 82 28.1 초졸 106 36.3

4명 78 26.7 중졸 16 5.5

5명 64 21.9 고졸 이상 3 1.0

6명 이상 64 21.9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하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의식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

입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였고, 모델 2

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망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 3에서는 독립변수에 공동체의식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

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응답

자의 연령은 75-80세 미만 27.7%, 80-85세 미만 28.8%로 중고령 

노인이 절반 이상(56.5%)을 차지하였다. 75세 미만이 29.8%였고, 

85세 이상의 고령노인은 13.7%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77.7

세(SD=6.38)이었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경상도가 27.4%로 가

장 많았고, 강원도(20.5%), 경기도(20.2%), 충청도(19.5%), 전라도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거주기간은 40-60년 미만이 

40.1%, 60-80년 미만이 34.9%로 대부분 거의 한 마을에서 수십 

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3명(28.1%)이 가장 

많았고, 4명(26.7%), 5명, 6명 이상(각각 21.9%)의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자녀수는 4.3명(SD=1.61)이었다. 독거 유

무는 비독거가 56.8%로 독거(43.2%)보다 약간 많았고, 기초연금 

수급여부는 응답자의 76.4%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SD=1.37)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를 살펴보면, 

나쁜편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와 건강한편이라고 인식하는 응답

자의 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났다(각각 46.2%). 주관적 경제상태의 

평균은 3.5점(SD=6.38)으로 다소 만족하는 편인 가운데, 만족이 

63.4%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17.1%), 보통(14.0%)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무학 노인이 57.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초

등학교 졸업이 36.3%로 뒤를 이었다.

4.2 농촌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의식, 

우울 수준

먼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자주 연락하는 가

족(친척)의 수는 평균 2.36명으로 3~4명이 38.4%로 가장 많았으

며, 5~6명(27.7%), 2명 이하(19.9%), 7명 이상(14.0%)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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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

2명 이하 58 19.9

자주 연락하는 
이웃(친구)수

2명 이하 36 12.3

3~4명 112 38.4 3~4명 58 19.9

5~6명 81 27.7 5~6명 71 24.3

7명 이상 41 14.0 7명 이상 127 43.5

평균(SD) 2.36명(0.95) 평균(SD) 2.99명(1.06)

<표 2> 사회적 관계망 크기

구분 평균(SD) 구분 평균(SD)

공동체의식 34.2점(2.74) 우울 4.1점(3.42)

<표 3> 공동체의식과 우울의 수준

변 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상수 1.751 2.225 8.516

인구
사회학적특성

연령 .090 .167
**

.094 .176
***

.088 .165
**

학력(Dummy) 1.693 .245
***

1.605 .232
***

1.870 .227
**

주관적 건강상태 -.832 -.332
***

-.801 .320
***

-.766 -.306
***

주관적 경제상태 -.919 -.232
***

-097 .229
***

-.853 -.215
***

사회적 관계망
자주연락하는 가족(친척)수 -.189 -.125

**
-.145 -.096

*

자주연락하는 친구(이웃)수 -.009 -.013 .000 .000

공동체 의식 -.186 -.149
**

constant 1.751 2.225 8.516

F 39.614
***

28.093
***

26.141
***

R
2

0.356 0.372 0.392

∆R
2

0.016
*

0.020
**

*p < 0.05, **p < 0.01, ***p < 0.001
※ 학력(Dummy): 무학=1, 초졸이상=0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주 연락하는 이웃(친구) 수를 살펴보면, 평균 2.99명과 자주 연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이상(43.5%)이 가장 많았고, 5~6명

(24.3%), 3~4명(19.9%), 2명 이하(12.3%) 순으로 크기가 작아질수

록 비율도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자주 연락하는 이웃

(친구)의 크기가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40점 중 34.2점으로 공동체의식 수준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6점 이상이면 우울 증상이 있다고 

보는데,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 평균 점수는 4.1점으로 우울 수준

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3개의 모델에 의한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델1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고, 모델 

2는 모델 1에 사회적 관계망 변수를 추가하여, 모델 3은 공동체의

식 변수를 추가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

델에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39.614, p<0.001), 모델 1에 투입된 변수들이 농촌여성 노인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35.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든 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

강상태(=-.332, p<0.001), 학력(=.245, p<0.001), 주관적 경제상

태(=-.232, p<0.001), 연령(=.167, p<0.01)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무학

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투입된 변수와 사회적 관계망 변수인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 자주 연락하는 이웃(친구) 수를 추가

적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8.093, 

p<0.001), 37.2%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이 투입되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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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여성 노인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약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이는 p<0.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던 변수가 여전히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320, p<0.001), 학력

(=.232, p<0.001), 주관적 경제상태(=-.229, p<0.001), 연령(

=.176, p<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5, p<0.01). 그러나, 자주 

연락하는 이웃(친구) 수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가 적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투입된 변수에 공동체의식을 추가적으

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F=26.141, p<.001), 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39.2%의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투입으로 R2
의 변

화량이 0.020만큼 증가하였고, 이는 p<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던 변수가 여전

히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 

-.306, p<0.001), 학력(=.227, p<0.001), 주관적 경제상태(=-.215, 

p<0.001), 연령(=.165, p<0.01), 공동체의식(=-.149, p<0.01), 자

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096, p<0.05)의 순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의식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을 제외하고 볼 때 자

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보다는 공동체의식이 우울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농촌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영향 요인을 밝히

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우울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의식

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영향력의 크기

도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의식이 농촌 여

성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연령 변인 모

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나쁘다고 인지할수록(박경순, 박영란, & 염유식, 2015; 이미애, 

2011; 정영미, 2007; 조윤득 & 윤은경, 2015; 최영, 2008; 최정신 

& 최윤지, 2016), 교육수준이 낮을수록(김형수 2000; 박경순, 박

영란, & 염유식, 2015; 송인욱 & 원서진, 2013; 이미애, 2011; 조윤

득 & 윤은경, 2015; 최영, 2008; Townsend, Miller, & Guo. 2001), 

경제상태가 나쁘거나 나쁘다고 인지할수록(강상경 & 권태연, 

2008; 이미애, 2011; 이선혜 & 고정은, 2009; 이평숙, 이영미, 임지

영, 황라일, & 박은영, 2004; 조윤득 & 윤은경, 2015; 최영, 2008; 

최정신 & 최윤지, 2016; Bread, Tracy, Valhov, & Galea, 2008; 

Murali & Oyebode, 2004), 연령이 높을수록(송인욱 & 원서진, 

2013; 조윤득 & 윤은경, 2015; 허준수 & 유수현, 2002) 우울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연령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박경순, 박영란, & 염유식, 

2015; 송미령, 김은경, & 유수정, 2010; 최정신 & 최윤지, 2016)와

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연령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일관적이

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겠지만 우울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심리상태

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임이 밝혀진 

가운데,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 수가 적을수록 우울감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져서 사

회적⋅심리적 고립을 초래하는 생활 형태를 가지기 쉽다는 주장

(이묘숙, 2012)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고(House & Kahn, 

1985; 최은정, 1999; Bloom, 1990), 이러한 심리사회적 자원이 우

울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송인욱 & 원

서진, 2013; 오인근, 오영삼, & 김명일, 2009; 이미숙, 2010; Jeon & 

Dunkle, 2009)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멀리 떨

어져 지내더라도 그들과 연락하며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독감을 

완화하여 우울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 여성 노인들은 자주 연락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

는 일정 규모의 가족(친척) 관계망을 유지해야 그들의 우울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자주 연락하는 친구(이웃)의 수는 농촌 여성 노인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주 연락

하는 친구(이웃)의 수는 농촌여성 노인의 우울을 완화시켜 주는

데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구(이웃)

의 경우에는 규모 보다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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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적인 측면이 좌우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섯째, 공동체의식도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공동체 의식이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Li, Sun, & He, 2011) 뿐만 아니라 고독감, 심

리적 복지감, 안녕감, 행복,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백수 & 이정화, 

2013; 박미진, 2010; 이현경, 조성혜, 김정희, 김윤경, & 추향임, 

2014; 성희자 & 이강형, 2013; 오영은 & 이정화, 2012; 장수지, 김

수영, & 문경주, 2015; 최예나 & 김이수, 2015; Dalton, Elias, & 

Wonderman, 2007; Gattino, De Piccoli, Fassio, & Rollero, 2013; 

McMillan & Chavis, 1986; Pretty, Bishop, Fisher, & Sonn, 2007)와

도 같은 맥락선상에서 볼 수 있으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Wilson & Baldassare, 1996)이 입증된 결과라고 하

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의식만을 가지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공동체의식이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을 예방

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농촌 여성 노

인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주관적 건강 상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 

우울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농촌 여성 노인들이 주

로 모이는 공간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노인용 자가 건강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기 쉽게 제작⋅비치하여 자신과 이웃의 건강상

태를 수시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파악되거나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보건소 등과 연계한 건강 상담 시스템 

체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 상담 전

화번호 하면 바로 떠올리고 자주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더불어 이동식 건강 상담 버스가 마을별로 순회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건강 관련 상담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

록 하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자주 연락하는 가족(친척)의 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촌 여성 노인들은 가족(친척)에게 심리적인 

애착을 갖고 의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농촌 여성 노인들

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배우자, 친척, 자녀의 사망 등을 접하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가족(친구) 관계망이 축소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상실감을 완충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에 대한 다양한 감정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여성 노인의 우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친척)과의 관

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강화, 자녀(손자

녀)에게 부모(조부모)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는 관계 의식 향

상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여 농촌 여성 

노인의 가족(친척)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공고히 해야 한다.

셋째, 자주 연락하는 친구(이웃)의 수는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볼 때, 규모보다는 관계의 질, 

친밀성과 같은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된다. 

친구(이웃)과도 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나 이웃과 1대 1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노인들은 감정 

표현도 서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역

량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촌 여성 노인의 거점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

가는 ‘관계 증진’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 예방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

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농촌 여성 노인들이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여성 노인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원임을 일

깨워주면서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역 주민과의 유대

감을 높여 정서적인 안녕감을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역 주민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향상 활동 및 프로그램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의식 중 공동체의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확대하는 방안도 필요

하지만 그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촌 여성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

의 중심인 마을별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참여를 통해서 유지 및 확대되는 사회적 관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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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여 노인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오기

도 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김수현, 2013), 공동체 사업에 참여함

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기존의 관계망에 속해있는 사람들

을 사회적 지지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마을만들기, 마을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 

복원 사업에 여성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구성원으

로써의 존재감, 소속감과 유대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 그들의 친밀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친구)의 수는 우울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지만 공동체의식은 우울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우울을 완화할 수 있

음을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관계가 끈끈해질 가능성이 높고,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결속감이 더욱더 강해지기에(Mcmilan & Chavis, 1986), 

이웃(친구)와의 결속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우울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타인이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들은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핵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임광명 & 박덕병, 2015). 

또한 농촌 여성 노인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을 구조적인 측면의 하나인 크기

로만 측정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기능

적인 측면까지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요인을 함께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로당을 이용한 농촌 여성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했다는 것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

계를 갖는다. 오히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식을 8개 항목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향

후 구체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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